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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·3 경남]권순기 후보 3 4.0% , 송영기 후보 27.6% [모노리서치]   

등록 2026.05.26 21:57:06

[창원=뉴시스]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경남도선관위에서 교육감선거 후보 등록을

마친 권순기(왼쪽부터), 김준식, 송영기, 오인태 후보.(사진=경남도선관위 제공)2026.05.14. photo@newsis.com

[창원=뉴시스] 김기진 기자 = 6·3 경남교육감 선거 사전 투표(29~30일)를 3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권순기(전 경상국립대총

장) 후보와 진보 성향의 송영기(전 전교조 경남지부장)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.

여론조사 회사 모노리서치가 경남신문 의뢰로 지난 24~25일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

경남교육감 지지도 조사 결과 권순기 후보 34.0%, 송영기 후보 27.6%로 집계됐다. 

두 후보 간 격차는 6.4%포인트로 표본오차(±3.1%포인트)를 넘어섰으나 부동층이 22.7%로 집계돼 유동층이 아직도 존재

한다. 

진보 성향의 김준식 전 지수중 교장은 7.8%, 범중도 노선을 표방한 오인태 전 창원 남정초 교장은 7.7%를 기록했다.

또 ‘투표할 후보 없음’이 10.3%, ‘잘 모름·무응답’이 12.4%로 부동층이 22.7%에 달했다.

지역별로 보면 창원권에서 송 후보(33.7%)가 권 후보(30.4%)를 앞섰다.

동부권(김해·양산)에서는 권 후보 29.8%, 송 후보 25.2%, 중서부 내륙권(진주·밀양·의령·함안·창녕·산청·함양·거창·합천)에서

는 권 후보 45.9%, 송 후보 22.1%, 남부 해안권(거제·통영·고성·사천·남해·하동)에서 권 후보 31.3%, 송 후보 28.3%로 조

사됐다.

20대 이하(만18세 이상)에서는 권 후보가 32.2% 송 후보 19.8%, 30대에서도 권 후보 34.0%, 송 후보 25.4%를 기록했

다.

반면 40대는 권 29.2%-송 29.9%, 50대 권 28.1%-송 33.3%로 나타났다. 

60대에서는 권 후보가 40.5%로 송 후보(28.2%)에 비해 앞섰고, 70대에서도 권 후보가 39.8%로 송 후보(25.2%)에 앞섰

다.



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51.4%, 개혁신당 지지층 50.0%가 권 후보를 지지했고,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

50.9%와 진보당 지지층 51.0%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.

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권 후보가 50.3%를 기록했고,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송 후보가

50.0%의 지지를 얻었다.

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.7%다. 표본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

작위 추출해 선정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k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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